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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자가의 승려Ohe많뼈hof바le Cru띠fi빼 

2장 그 이름예수그리스도 

I 그이름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칭힘받던 한 젊은이가 십^r7]에 달려 죽 

은 사건이 벌어진 얼마 후 또 다시 예루살렘은 그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고 다니는 예수의 제자들로 인히여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이스라엘 λ범들이 그훤 전뺨 십X까 

와 부활에 관한 도빼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지들은 또 다시 십X까와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 제 

자들을 빙}해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돌이키 

기보다는 권위와 전통으로 잘못을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 

냐7’(행 4:깨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고， 베드로는 ‘다른 이로 

서는구원을 얻을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 

른이름을우리에거l 주신 일0] 없음이니라’핸 4:12)라고답변 

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이 되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l겪 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은 어 

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껴l깎 라는 이름을 세 가지 

면으로이해할수있다. 

우선 폐수’라는이름은단순하게그를부르는개인적인명 

칭인 반면에짜 l:2D, 그리스도’ 라는 명칭은 전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높임과존경을받는분이시요， 신령한권위를 
지니신 분으로 이해되어진대엠 2:12). 또한 애굽의 모든보화 
나세상적인모든축복과비교했을때，하나님의%탑을회상 

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이라변(히 lt24~26)， 

폐수’는하나님의 이들이 성육신하셨을때 주어진 이름이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겸바 하심을보여준다. 구약성경 

과신약성경에서 예수라는이름은평범하고흔하게사용되었 

던 이름이었으며(민 13:16, 속 3:~ 골 4:n 히 4:8), 심지어는 
나쁜 자들의 이름이기도 했대행 13:이 이와깐l 께수’ 리는 
이름이 유대 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임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의 서신 

서들은 그리스도’ 라는 이름을 사용승}는데 비하역 복음서는 

나는， 

그대 눈길닿는들판이고싶습니다. 

미소머금으신얼굴빛에 

긴긴지난밤， 

힘든잠에서깨어나는 

그대와의 이른아침이고싶습니다 

'l:if.뮤틈 능뼈러지은밀한공개'l2:논 L띄 바둘깨가 

Lf.로 네 앓굴을보거/ 하라 네소2/;를 듣꺼/ 혀라 

네소근는 부드럽E 네 앓굴은 01름답구나nρf214) 

폐수’라는이름을많이시용하고있다. 이것은복음서가 ‘예 

수’ 의 낮아지심의 때를 설명하고 서신서는 그의 높아지심의 

때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껴뷰’ 라는 이름이 구원 

의 의미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그리스도’ 라는 이름은 영광 
의 의미에 더 큰 비중을두고 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예수’ 

의 이름을사용할때에는그의 비천함과겸손함을강조할때 

에만 시용했고(고후 4:10, 빌 2:10, 살전 4:14, 히 2:9, 히 깅:2， 

히 13:12),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 라고 밀t벼{행 2:36) 이처럼 주께서 자신을 비어 
영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히여 신약은 나사렛 예주 가 그리 

스도’ 가 되셨음을 말하며， 반대로 구약은 메시아인 그리스 

E 가 역사적 실제 인물인 나사렛 예깎 로 나타날 것에 대하 
여 예언하고 있다. 폐수’ 그 이름은 여호수아 로도불리워지 

는데 ‘주는구원이시다’라는특별한뭇을가지고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구세주， 세상의 구속자임을 나타 

낸다{마1:21). 그 이름은그분만이 인간을구원하신다는 ‘구원 

의 유일성’ 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으며(행 412), 만국으로부 
터 나-o}온그의 백성만을구원째는 ‘구원의 제한성 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다{벤전 2:9, 딛 2:14, 행 15:14). 그리고 그의 이 
름은 넓고 깊은 구원의 범위를 가지는 ‘구원의 무한상 과 의 

로움과거룩함의 근원되심을내포하고 있다{고전 1:30). 

이처럼 껴다’ 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세냉에 구원자를 
보내신 목적을 아주 명확'Úr게 선포한 것이며， 그가 행할활동 

의 모든 내용과제목과중심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 

맨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염을 영원토록 찬양할 

그모든이유가그의이름안에충만하게담겨져있으며，하늘 

에 있는 자들과 햄l 있는 자들과 땅 。}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은 매우 정획한 말씀의 성취인 

셈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폐수 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이 보 

배를 ‘그리스도’ 라는 칭호를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어느덧 

뉘엿뒤엿해저무는때가오면 

나는’ 
그대머무셨던자리 

7}슴으로 더듬어 느끼는 

그대만의 들녁이고싶습니다. 

멀리떠나계셔도 

하루종일 

함께한그자리에 

수줍게피어난 

들꽃같은그대숨결， 

고이고이간직하는 

하나뿐인 

그대와나만의 저녁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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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드리는예배 

진정은 그리스도의 중보될을 의미 

‘진정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L빠죠다는 개볕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밀은 ‘진정 

이 바로 진리를 표명햄| 있어서 여싸 그랴도로 멜| 

암지 않고는 아버지꺼| 나아갈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선포와 연관도}는 개념이다 그리고 ‘진정 이란 

그림지와 예표의 DH7때를 통하지 않고 또 희생과 띠의 

제사의 농법에 의존하지도 않고 여|배하는 것을 밀딴다 

(히 99,24}.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히여 하L님께 직접 
LID f7는 침된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밀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진정이란 예수꺼|서 요한복 

음 4장 22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 형태이다 곧 

구약적 계시가 신약시대에 성취된 형태라는 뜻이다 이 

것은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 사겐예수 그리스되01요 01 
에 근거한 예배가 ‘진정으로 여|배히는 것이다 그것은 

쓸앙 아브라호엑 지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뚜싹이 성취될 것이라는 구원시적 진리에 순종히여 드 

리는 예배이다 그러므로 침된 예배는 결코 사람들의 추 

측이나 깨달맴| 근거한 것OIO fLl고， 바t님의 계새| 

근거한 것이다 다시 밀년H 죠에|란 진리를 의미하며， 그 

진리는 구익때| 기록된 히나님의 모든 으벅들이 성취된 

^r실 곧 그핍도를 의미효빠 해님의 으박은 그21스 

도 요뻐써 떼 가 되었대고후 120). 그랜로 우리의 예 
바는 신앙적 예배가 될 수부뻐| 없다 신앙적 예배묘떼 

히나님을 71번시게 효다 유대인의 예배는 형식적이며 

신렁한 것이 아니었고^퍼 f리아인의 예배는 성경이 가 

르딴 뻐서 벗어났으므로 진정이 O fLl었다 이처럼 

해q님의 겨|시에 가장 근접해 있던 이들 조차 바른 예 

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나 성육신히신 그21스 

도에 의해 댐는 이러한 한겨}를 극복핸 님 l로소 신령 

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대N혔때.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 

할 수 %는가? 우선 하나님을 진심으로 묘κ빠 된다는 

것을 의미하괴마 158,9), 성경이 가르친 진리 위에서 성 
경 말씀cH로 예배딴| 정경 계^I와 관계없이 러거나 
인간적인 예배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 

심으로 랴님을 ~fq는 것이다 우리가 일듯이 라님 

을 E빠는 데 직접 맨땐 죽음에 O덤므로 반드시 예 

수 퍼스도를 통응써 묘!LI야 효삐 여|수님이 ofLl님을 

묘!Lr는 길0 1므로l요 14:6),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드려야흔Icf. 

진정은진실을의미 

‘진정에 대한 세 번째 측면은 ‘진실을 의미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렁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진실성이라먼 ‘진정 은 인간편의 진실성이라는 측면에 

서 이해도때지기 U띔에 이것은 신령을 보완효떼는 의 

미이다 쉽게 밀연f:.q먼 진리를 듬에야 할 그릇인 인간 

의 마음이 진정으로 정결힘을 의미효κt 그리고 그러한 

순결힘은 마음에서 뿐맨10메라 삶 속에서도 드러나 

야 할 태도S을 포흔팅|고 있다 그래서 ‘진정은 허-님 

과 인ζ벡 의무 시이어| 관련된 일될에서 침된 것 즉 거 

룩한 진리와 조호띈 생활방A을 뜻하기도 하므로 진정 

은 영靈 뿐E에 | 아니라 몸을 다 바쳐서 여|배히라는 것 

이대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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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CH훌LOREN 

OFL훌GHT 

"for you were formerly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까1t (for 

the fruit of the 1，띤ht [consists] in 011 

goodness ond r’띤hteousness and 
truth), ... 1I 

Today’s Bible message begins by saying , 냐or you were 
former’ Iy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v. 8). Do you remember that before Jesus 
came into your life you were darkness, and that when He came 
into your life you became God's child? Believer’s are children of 
light and their walk must demonstrate this fac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a person before conversion and after 
conversion. There is a big change, a foundational change, a 
wonder’ful change that occurs when a human being accepts J esus 
Christ as Lord. Personal effor’ts and achievements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change. It is not a pr’ogressive change. It is a 
change from death to life that only Jesus Christ can make 
happen. Before Christ,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Ephs. 2:1). After Christ, you are "alive together with Him", 
“ raised up with Him" , and 닝eated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C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Ephs. 2:5-6). I am 
asking you, do you have this chang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Christ. Before Christ, you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Ephs. 2:2). In other words , you lived your life 
totally against J esus Chr’ ist. Are you still living and working for 
this world? Do you still have to have this and have to do that? 
Do you still crave material possessions? Do you still have worldly 
obsessions? Do you desire the things of this world more than 
the things of heaven, or have you changed? Do you follow the 
customs of your environment, or does the word of God lead you? 
Has the cross really changed you , or does selfishness control 
you? I am telling you that your own desires, your eagerness to 
do whatever’ you want from your hear’t and mind, are actually 
signs of dar’kness. They are behaviors from the sons of wrath. 

The grace that saves you thr’ough faith is a gift from God. It 
is not a r’esult of your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Because 
it doesn’t come from your acts, you can’t find pride in yourself . 
Your eter’nal salvation, life, and change is God's doing, not your 
own! Believer’s become children of light because of Jesus Christ. 
Those who hold J esus as Savior are not children of darkness. 
They are children of light, brought from far off to near Jesus 

Christ. What a change! Through His blood, you are related to 
God.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darkness and light. 
Don’t return to darkness. Don’t be deceived by the evil in the 
wor’Id. Do not teach your children, friends , and relatives how to 
be good and how to live this life without Jesus Christ. Without 
the change from darkness to light, every lesson is hypocritical. 
God's children are “being built together’ into a dwelling of God in 
the Spirit"(Ephs. 2:22). You have to go to Jesus, you have to 
take your cross, and you have to go the suffer’ing way. Not all 
the goodness in the world can change you. Only the goodness 
that comes from faith in Christ brings eter’nallight. 

Today is the 4th Sunday of Lent. Jesus is walking toward 
Calvary to take the cross. Let’s follow Him because we are 
children of light. Beware of hypocrisy. Don’t put the power of 
change in your hands. Break it, repent , and confess Jesus as 
your Lord. You have to stand on His side, not the side of 
dar’kness. The side of darkness is the popular , politically 
correct , and painless place. Indeed, the whole world may enjoy 
this way of life. They envy it to the utmost extent. My dear 
friends, you cannot find from there the cross of Jesus. That 
place appears to have joy and amusement, but it holds no hope. 
Everything about it is decaying, immoral , and impure. It’s a place 
filled with greed and lust. Don’t even speak of its filthiness in 
silly talk. "For’ this reason it says , ’Awake,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v. 14). Here is the 
call to wake-up from the pagan sleep of sin and death, with the 
promise that Christ will then shine on the believer’ with the 
saving light of His truth. The light that comes from God exposes 
미 I things. Whenever that light comes to you, you can see what’s 
wrong. When you do, you have to tell your friends what they’re 
doing wrong-you have to rebuke them so that they know what is 
wrong. If you remain quiet, they won’t know. You have to come 
to the cross of Jesus Christ all the time, so that you can see the 
difference between darkness and light. Repenting bothers your 
pride and denying yourself makes you angry, but if you don’t 
your flesh and spirituallife are dead forever. 

Let’s live in the light. Then we can try to “ lea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v. 1이. We can purposefully not participate 
in “ the unfruitful deeds of darkness, but instead even expose 
them’ν. 11). We can rebuke the sins of other believers. In so 
doing, we don’t talk behi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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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안에서의 변화 

오늘의 성경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 
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 

생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사실도 알고 계십니깨 신자들은 빛의 자녀이므로그들의 발걸음은 빛의 
자녀 임을 실제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의 사람은 커다 

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커다란 변 
화， 근본적인 변화， 놀라운 변화입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는 이러한 변화와 아 

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 
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변회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변 

화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 

니다(엠 2:1),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아나게 되었고’ , ‘함께 일으킴을 얻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되었습니다(엘 2:5~6) ， 과연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전과이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리스도 이전의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 

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사람들이었 
습니다(엠 2:2), 달리 밀L하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여러분의 삶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것이었다는 뭇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에 묶여 

살아가며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며， 

이 서F'd써l 속한삶의 연속입니까? 여전히 물질적인 소유를갈망하고， 세상적인 집 
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을 지니고 있습 

니까， 아니면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 

경의 관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심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습 

니ηt?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욕망，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대로 행하려는 열정은 실제로 어둠의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노의 자식들로부터 나오는 행동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부터 오지 않으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 그리고 변화는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결코 여러분자신이 한것이 아닙니 

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 

로 의지하는 자들은 분명히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먼 곳， 어둠 속에 있 

다가 예수 그리스도 개}이 이끌려 와 빛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 

운 변화란 말입니까! 그의 보혈로 말미잎}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입 

니다. 어둠과 빛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으로 되돌아 가지 마 

십시오. 이 서]^d에 있는 악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친구，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킨 채 선해지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마십시 

오.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변화가 없는 모든 교훈은 외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 
어져”가는 지들입니다(엠 2:22), 여러분은 예수께로 나아개F하고， 자신의 십7.}.가 

를 져야하며，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들도 여 

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선함 

만이 여러분을영원한빛으로이꿀어갑니다. 

죄를드러냄 
오늘은 시순절의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호t하여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들로서 그를 따라갑시다. 외식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수단으로 변화를 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방법을 깨뜨리 

고， 회개하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의 편이 아닌 예수의 편에 
서십시오. 어둠의 편이란 명성과 정치적인 판단과 고통없는 장소를 돗합니다. 진 

실로 서]^d에 속한 모든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삶을 즐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것들을 최대한 확보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재}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장 

소는 기쁘고 즐겁게 보이지만 결코 소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 

든 것은 부패함과 부도덕함과 순결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곳은 탐욕과 정욕으 

빛으l πtl례 
(랩 5:8--14)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주안에서빛이라 

빛의자녀플처럼행하라 

빛의열매는모든착함과 

의로움과진실함에 

있느니라 " 

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어둠에 속한 더러움에 대해서는 말할 펼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지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 
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14절)，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구원의 

빛을 신자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죄와 죽음으로 잠든 이방인을 

깨우기 위해 부르시고 있음을 나타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빚은 모든 것들 
을드러냄니다. 여러분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은무엇이 잘못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친구들의 잘못에 대하여 뱀주어야만 합니다. 그 

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도록 책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들의 
잘못을알고도침묵한다면그들은무엇을잘못했는지 알지 못할것입니다. 여러분 
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기를 향해 니아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 

소 어둠과 빛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회개는 자존심을 건드리고 

재}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화나게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 
러분의육체와영적인생명은영원히죽는다는사실을명심하십시오. 

어둠을이김 
빛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볼 

수 있습니다(10절)， 우리는 결단력 있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할 수 있습니다(11절)， 빛에 거할 때， 우리는 다른 믿는 자들의 죄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은밀한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의 등 뒤에서 밀L하지 않고 그들의 앞에서 정확하게 말하게 

됩니다(12절)， 빛이 어둠을비출때 “책망을받는모든것이 빛으로나타나나니 나 

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13절)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한 때 어 

둠에 있었던 신자들이， 왜 다른 신자들이 어둠 속에서 행한 악한 일들을 필수적으 
로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시켜 줍니다. 그들의 그릇된 길은 하나님께서 기 
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뭇을 거 

스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책망은 영적 

인 갚은 잠에서 깨어나며 사망의 길에서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책망에 대하여 그들이 회개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시게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받는축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모든신령한복으로우리에게 복주시되"(엠 1:3), 여러분은이같은축 
복을 받。}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η}?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 하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바라볼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돈이나 명성 또는 

쾌락과 같은 어둠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자는 빛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가장아름답게 변화시겁니다. 십자가는주님 안에서 여러분을빛으로만 
드십니다 아멘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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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단기선교를 가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동}는 줄 알았기 때문에 선교와 나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고， 괜히 부담 
스럽고 어려웠다. 그런데 내 동생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막연히 나도 가 

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도위원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 

뤄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2년도 

부터 교회없는오지에충현지교회를세우 

기 위해 계획했고 올해 비로소 그 기도가 

이뤄져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방림3리에 

‘방림교회’ 가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예배 

에서 317장 찬양 “어서 돌아오오” 부를 때 

는 정말 평택， 포승， 방림 주민의 한 영흔 
을 주님 이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 

다. 방림교회에 십자가 탑이 세워지는 것 

을 보면서 나는 ‘저 탑을 보는 자들이 독 

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 

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신 사 

실을 생각할 수 있기’ 를 간절히 기도하였 
습니다. 방림교회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 

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로 영광 돌 

리길소망합니다. 

그러던 차에 대학부 팀장님의 권유로 작년 12월 말에서 올 1월 초 무렵에 인도 북부에 위치한 ‘펀잡’ 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박덕양 장로님을 팀장으로 구성된 10명의 대원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우리가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외국인이어서 신기했는지 많은 사람들 
이 우리 대원들을 반겨주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크리스천 가정이 한， 두가정씩은 있었고， 그들이 나서서 많이 도와주셨 
다. 몇몇의 이슬람교， 시크교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냉담하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 

에게보여주셨다. 
기독교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계신분이 있었는데 집사님 중 한분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자 거기에 

반박치 못하고 예수님 이 구세주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셨고， 또 우리 일행 의 운전을 맡으셨던 분도 시크교 

도였는데 처음엔 운전만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적극 
적인도우미가되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 

시고 또 그로인해 주님 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심과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하다. 또 그 귀한 일에 나 

를 비롯한 우리대원들을 도구로 써 주셨음에 감사하다. 
이번엔 처음이라서 기도도， 준비도 많이 못하고，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고집대로만 했었는데， 내 모든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 

닫게 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하다 김효인 (대학부) 

각 교구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충현 전도 

대 사역에 참여하여 주님의 큰 권능을 나 

타내길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이 땅 곳곳 

에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지교회가 세워지 

길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에게 말씀이 꾸준히 들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선연주기재 

2003년 하냐남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안도자， 지역장 @ 

올해부터 각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새홉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간충현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 

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의 농촌 지역을 단기 사역지로 정했습니다. 작년 단기 선교 때 만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다수가 정교회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 
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받는다고 알고 있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역사 
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제2차 대전에 

서는독일에 의해서 큰 피해를 당해 아픔이 많은 민족입니다. 작년처럼 농촌지역으 

로 가서 버스를 교통 수단으로 삼아 이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 

다. 
말씀을들고나아가는저희 팀원들이 영적 전투에 대비하 

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혼을 향한 긍흘의 마음을 

품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를 믿지 않은 배우자 

를 가진 팀원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해 없이 단기 선교 
를 가려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들을 위해 많 

은기도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 (행 1:8)라는 말씀을 통 

해 주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증 

인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로 깨달아 큰 감동과 
박승길 

감격으로 사명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8교구 2지역장 

방림리에가가호호주님의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와 

같이 누릴 수 있길충현 성도들이 함께 기 

도해주십시오. 

2003년 하냐님의 막대71 

단지 선교으1 ?J도자， 지역창 썽 

1，;\1억?/.으로서 까지고 께CLl 딘'JI 잉교 께휠에 때때 구지l적으뭘 월쉴때루시~B‘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알마타 침켄트 크질오르다로 단기선교를 다 
녀올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크질오르다 지역은 구 소련 때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지역으로가난한농촌지역입니다. 침켄트에서 기차로 18시간이나걸리고 

지내기도 힘들지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그들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아 쪽 다 

시갈예정입니다. 

36가정으로 이뤄진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팀원모집이 어려웠지만현재모든부지역장및구역장들을비롯해서 지역 식구 7명 

과 같은 교구 내 타 지역 2명을 포함하여 9명이 확정되었고 기도 기운데 청년 및 대 
학부에서도 2-3명 정도 지원 받길 원합니다. 

2 지역장중쉰으로 쉰'iil틸 구상에 여러 까지 부달감과어려꿀이g끓 3선이락고 상각윌니다， 구 
저/적으로 어떤 부텀감과어려울이 았는XI 윌윌때주'J.I/.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팀장으로서 말 

씀을 전하고， 새벽 기도회와 저녁 평가회를 인도해야 õ~는 부 

담감이 가장 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 

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되길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3‘ 닫기 쉰교훌 워때서 주저l궐 쉰고 쉴끝 ~1중구월'jJJ그 이유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 

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 

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 

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라 .. (롬 10:14-15),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명희 
도구로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9교구 9지역장 
함께 하시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엉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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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7 0 (문호( (성년l부 신업부 소장) 

조원들이 초신자들이 아니라 대학부에서 

- 올라왔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있지만 

서로 교제하면서 궁금한 말씀도， 해결되지 

않는말씀도많다. 

~I ~~ 납 "O~ ， I 
』 납 T "".r 

잉꾀성은(청년l부 신엽부원)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행위가 있는 믿음의 문제 즉， 믿음과 행위 

의 관계이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과 

성도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믿음으로부터 행위 

가 나온다는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와 닿지 

는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러 

한 현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것인데 ，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 

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나 예수님 

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으며， 하 

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확신한다. 

조원들과 교제를 나눌 때 믿음에 관해 이 

야기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롬 10:13) , 과연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고 

민한다. 마침 지난 주 설교가 이에 대한 것 

이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 것은 겉으로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일 

치되어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누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삶 속에서 구체적 

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납득을 잘 못하는 조원도 있다. 믿음은 지식이나 보이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과제이다.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역시 믿음이다. 죄， 십자가 모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많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V장치윈성년l부 신엽부원)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며 ， 마음으로도 믿고 있지만 그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나의 딜레마이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 

새 예수님 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잊는다. 그러나 예수님 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있지만， 교회의 사람들이 나와 

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말씀을 배우며 이것을 성장시 
키고싶다. 

V향수성(성년l부 신압부원) 
지금까지 신입부에서 배운 말씀 중에 십 

일조에 관한 것이 제일 힘들다. 여기서 십일조는 꼭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시인하는 의미로서 ， 주인 되 

신 주님께 마음과 삶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드리라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내게 와 닿지 않는다 앞으로 공부를 

통해 십일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길 

기도한다. 

\7 0( t"κ/-(청년l부 신엽부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서 대부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아 

들여진다. 하지만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웅직이지 않는다. 당장 말씀대로 살아야 

할 순간이 닥치면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생 

각해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다. 말씀이 삶 속에 녹아져 말씀과 삶이 일치되 

게하고싶다.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 

어 놓은 개념을 맹종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 

은 개념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기 

강 1 1깐C>{와 강 11 

쩡했과학l 
만 년 전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 

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메트로 
신문에서는 “미국과 일본 학계에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맹종 

하는 개념을 학문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학문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도 모르면서 학문은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완전히 신용할 만큼 공증되었 
다고생각하는것이다 

심지어 성경도 학문의 틀에 맞춰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 성경 속의 이적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창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 고민한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학문과 맞지 않으면 의심해버 린 

다. 과학뿐만아니라거의 모든학문，즉고고학， 철학，문학，심지어 심리학의 텍 

스트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비평한다. 그리고 학문과 맞지 않으면 성경을 의심 
하며 성경의 오류라고간주한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학문을 천한 초퉁학문으로 간주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 

퉁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회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갈 4:9) , 이 말씀은 

진실이다. 인간의 학문이야말로 근거가 없다. 인간의 학문은 일단 논리적인 가 

설을세우고그가설을바탕으로실험을한후，그가설과실험이 일치하면그것 

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애초에 근거가 완벽하지 않은 것이다. 유골을 통해 시대 

를 추정하는 것도 탄소를 주입시켜 부식되는 속도에 따라 그 시대를 맞추는 것 

인데 ， 이것도 탄소가 부식되는 속도가 세월과 비례하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진실이라고 믿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탄소를 이용한 

이 측정법도 모든 학자들의 실험에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를 들면 인류의 발생을 2만 년 전으로 추정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서 ‘네안데르탈인’ 은 ‘크로마농 

인’ 과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 
으므로 크로마놓인의 조상 유인원이 아니며 전혀 다른 종으로서 진화 과정에서 

멸종해갔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실렸다. 인간의 학문은 이렇듯 변질된다. 뿐만 

아니라 두개의 학문이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이드의 이론 

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지만 융이 프로이드에 반대되는 이론을 제 

시하고 나서는 두 이론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있다. 문학도 한 작품을 보는 시각 

이 사람마다 다르며 ， 그 이유는 작품을 보는 방법적인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학문은 얼마나 천하고 열은가? 그렇다고 세 

상의 학문을 아예 보지도 말라는 것은 아니다. 공부는 하되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며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초퉁 학문을 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세상의 초퉁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골 2:20) ,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 

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초등 학문을 헛된 속임수 

라고까지 표현한다(골 2:8) ,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초동 학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합당한 가설인 듯 보여도 하나님의 말 

씀이 그것을 부정하면 사람의 지식을 버린다.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와요한도세상의 학문이 없는자들이었으나사람들이 기이히 

여길 만큼 기탄없이 말했으며(행 4:13) , 다니 엘도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지식을 받았다. 진정한 지식을 얻고 싶다면 세상의 학문을 버리고 성경 

을 보라. 성경은 어떤 세상의 학문으로도 쟁 수 없는 가장 큰 진리이다. 

(권요셉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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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흩파 u. 

이껏이 Lf，Ol 한쏟이요 

우리 교회 솔로이스트들은 찬양대 합창 뿐 아니라 예배 전 찬양， 헌금 찬양 동으 

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솔로이스트들을 찾아가 찬양으로만 듣던 그들의 

간증을 대화를 통해 나누고자 한다. 

1. 흑밸isl 좋겨 맨 존 는 한송과 그 환송빼서 에떤 흔빼좋 뱉는치 발쏟iS\I 쭉새융. 
364장 꽤 주를 가깨l 하게 함은’ 을 늘 찬OJ=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기도했다가 잊고 있었던 것 마저도 기억하시고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뭇대로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더 가쩨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 

니다. 

Z에랭케 삐161좋현e홀 하나넘슬첸Þiis배호|었는.1:1 막쏟혜주새~.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켜오다가 별다른 갈등 없이 공부했고， 이 악기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순탄하고 

자연스럽게 흘러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시 
23:1)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에 간섭하셔서 
전적으로 저를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어요. 또 앞으로도 그 

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 연주는 에펀 바뜸e훌 *μ|는치， 훈 71준체똑흘 !켈 
쓸해쭉세용. 

바이올린으로 찬양곡을 결 때도 입술로 찬양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가시를 마음 속 깊이 생각하면서 연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한 사람이라도 제 ε땐희선생 

찬OJ=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위로받기를 벨엘 오케스트라 악장 

기도합니다. 
(엄혜원기자) 

쳐 다음주을’ ZEf송 

259장 “빛I으l 사자들이여” 

이 찬송의 성경적 배경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작시자와 작곡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곡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을 “빛의 사자”라고 표현하였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 

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는 선교의 열정을 담아 찬양을 드리자. 

1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꺼/ 복음의 빛 비칩라 

2절; 선한 역사 우/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겼l네 

주의 넓은 시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3절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유서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후렴: 빛의 λμF들이여 복음의 빛 비쿼라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곡은 4분의 4박자의 곡으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를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리듬에 유의하여 힘있게 찬송해야 한다. (찬양위원회) 

샤져， .J.H가족을 소개압니다 

‘01옥씀’정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교에 적을 두고 열심히 부처를 섬 

겼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믿음생활을 지켜보다가 손녀의 

전도를 받고， 아들과 며느리도 열심히 권유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것은 알지 

못하며 확신이 없지만，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살아계신 분임을 느껍니다. 교회를 다닌 후에 변화 

된 일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 

고마음에 기쁨이 생기는것입니다. 또늘말씀보고찬양하 

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상을 버 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므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인데 ，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조상 섬기는 일’ 때문에 믿음이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맏아들의 가정도 빨리 예수 

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를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효닥정 통신원) 

교구뒤원호/ 일꾼 변동 명단 

교구 구역 부지역장 교구 구역 부지역장 교구 구역 부지역장 

충현2 저。사ζi〈L」 9 그。1Eε， 김혜선 14 절산1 임용재 

언주2 장기옥 마석1 정금자 절m 이병숙 

2 신사 서인희 *C」3;-;1} 최이수 광명2 손순자 

3 은마3 송순자 12 강촌 이규숙 15 상도1 조순림 

은마4 송순자 호수 이규숙 남현 신재금 

5 개포1-1 하두연 구일산 최하자 사당1 키CI오...，딘C그 

개포1-2 하두연 소만 김재순 봉천2 인태숙 

개포1-3 하두연 14 신길 김영언 봉천6 전정희 

6 잠1-1 7ljli LL:。I그| 목3 김영미 신림6 김남식 

잠1-2 7C1 |스 L!.이 CI 목4 김영미 16 산본1 님t!fe그1까 니 

7 암사2 황규선 목5 김경애 산본2 최계순 

길동1 이규숙 구로1 오춘실 17 목련 신옥자 

8 행당1 박윤석 구로2 fJ‘X ζ{〉。Eal 구성1 서화자 

금호1 연화숙 개봉1 이경애 /。샤?E↓ 한경숙 

금호2 연화숙 개봉2 ?디|AC〉4 二Il1 신정 1 김용숙 

옥수3 앙신자 

교구 구역 남성구역장 교구 구역 남성구역장 교구 구역 남성구역장 

5 개포1-1 황재현 11 인현 김희태 15 신림1 강석화 

개포1-2 황재헌 오장 김희태 17 성원 권영일 

개포1-3 황재현 을지 김희태 상현1 권영일 

6 잠1-1 오춘성 쌍림 김희태 상현2 권영일 

자。%1 김희태 상현3 권영일 

장충2 김희태 상현4 권영일 

교구 구역 구역장 교구 구역 구역장 교구 구역 구역장 

3 도곡， 진달래 김명은 9 중화 임난항 13 등촌2 키口저。수L!. 

도곡， 한신 김영구 ;Ct3{ 승-「} 황영숙 14 목5 김수자 

4 가든1 김란희 10 차o도~1 남은희 신정 김광연 

6 잠1-1 백옥자 장동2 김현옥 시흥2 이미화 

송파삼익 이명숙 11 숭인 저。여。그λ; 15 남현 김혜성 

오금대림 김인덕 12 원당 효념자 사당3 김영희 

8 구의3 키口며o즈a 소만 임정희 봉천8 이정순 

마장 조명지 13 등촌1 김미애 신림6 임영애 

쿄구 구역 권찰 교구 구역 권찰 교구 구역 권찰 

한서4 김영희 4 반포3 7도그 |ι C서~~ 7 고덕3 채명혜 

2 한양1 이기엽 서래1 박승애 둔촌현대2 이강해 

3 개L뀐11 기o여o수...， 방배 1 오명자 8 마장 김선지 

개나리2 박정애 방배4 주미야 금호2 번정지 

4 가든1 요닥영 방배6 윤경자 11 숭인 김숙자 

잠원1 이효순 신동아 자o드...，겨o 14 목2 채지연 

잠원2 유미향 삼성1 정춘자 목3 전인순 

잠원3 7C1 |; C체3S -1g A디}人~2 유경희 철산1 이미경 

잠원4 이 정 서초3 ~스...，이CI 철m 문미렁 

반포1 유춘남 6 석촌1 안정희 15 봉천3 설금례 

반포2 구명남 빙의1 。o낌i크스L!. 17 수지2 최영옥 

새 가 족 을 환 영·합·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59 황미경 2 청년2부 이기염(기 1266 박영일 19 대학부 김성숙(4) 1273 김상균 19 청년1부 윤 웅(16) 

260 정규영 6 장년3부 김금순(16) 1267 박미숙 14 청년2부 박형태(16) 1274 최덕영 19 청년1부 윤춘심(15) 

261 장기순 6 장년1부 이순자(5) 1268 이옥순 14 장년3부 장덕 영(1 4) 1275 김민형 19 청년1부 현준봉(16) 

262 최수연 7 장년1부 이진규(6) 1269 백운학 15 소망부 박윤석(8) 1276 김현정 19 대학부 김혜정(2) 

263 정금영 8 청년2부 유상태(17) 1 270 김한나 19 청년1부 

264 김종수 12 청년2부 송광주(1) 1271 이현화 19 청년1부 권혜진(1) 

265 고숙자 12 장년2부 나태순(12) 1272 김해정 19 청년1부 

2π 윤충만 19 대학부 최호일(15) 

* 충현교회의 한 가즉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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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윤(사랑부교사) 

나는 어린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부 학생들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 나는 군 복무중 부대 근처에 있는 사랑의 

집에 봉사를 나갔다 옹 적이 있다. 그곳에 가서 내가 한 것은 시설보수와 그곳 

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뿐이었다. 봉사활동을 하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 

지만， 몸은 불편해도 그것으로 인해 짜증 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웃음과 행복 

으로 가득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기쨌다. 그 행복한 얼굴은 세상의 환경 

사람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들 안에는 신 

실하신 예수님이 계셨다. 그들을 보면서 늘 세상 걱정을 다 지고 사는 것처럼 

오만가지 생각들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돌아 보게 되었다. 내 안에는 하나님 이 

주시는 사랑조차도 받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가득했다. 

굴엔 예수님의 사랑， 선하심이 묻어져 있다. 그들과 함 

께 하는 시간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무 

엇인지를 본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내려 놓는다. 나는 그들보다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인간의 의지에 얽매여 주님의 사랑을 몰랐 

다. 나는지금내가서 있는자리에서 하나님의 뭇에 얼 

마나 순종하는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전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본다 하나님은 내게 영이 맑은 그들을 통 

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조금씩 ， 아주 조금씩 깨닫게 하 

신다. 그런 모습은 제대 후에도 나에게서 지워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과 행복을 늘 거절하고 살았다. 가정， 학교，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말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 

고민하는데 가정 안에까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생겼다. 이로 인해 나는 내 안 

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희미하게 알았다. 나는 여러 상황속 
에서 그분을 인정치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에 이끌려 내뱉는 말과 행동이 많았 

다. 서로를 용서치 못하고， 아픔을 같이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 
습들 말이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주기고， 받기도 하였다. 

“새 계명을 너회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 

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자리 에 오셔서 자기 폼을 버 리시 며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 

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주님 이 보잘것없고 천한 나를 사랑 

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대학부， 사랑부， 앞으로 내가 서 있게 
될 모든 곳에서 인내하고 용서하며 말로만 입으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진심 

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겠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부 지체들과 말씀을 보며 찬양부르면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그분을 보게 하셨다. 그들 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 
자" (요일 3:18). 

션교화논우리교회 

종은숙 (에바다부) 

우리 에바다부에서는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선교하는 교회” 라 

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였다. 학 

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바울이 선교한 여 

행 경로를 그린 지도를 따라서 주사위 던 

지기 공통체 훈련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참으로 

흥미진지한시간이었다 

바울 선생이 선교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었다.바울 선생이 선교하면서 매 맞 

고， 옥에 갇히고， 귀신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담대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선교 지도의 장소를 옮 

길 때마다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저녁에 선교에 대한 특강을 듣고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들이 많이 하면서 우리 충현 

교회 선교에 대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가졌다. 

선교영상 시간에는 작년 겨울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온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선교단원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 

다. 모두들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 

으며 농아인들도 세계곳곳의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었다. 하나님 은혜로 선교에 대한 관심과 비 

전을뜨겁게가질수있는귀한수련회였다. 앞으로충현교회의 에 

바다부가 세계 농아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많은 농아인 선교 

사가 배출되고 곳곳에 죽어가는 영흔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기도합니다. 

믿음의학교에서 

죄용셔와 정벌 (잡하 12장)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죄의 열매인 아이를 요구하십니다 의 

로우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가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10-13절) . 다윗은 아들을 위하여 골방에서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16절) . 다윗의 금식기도는 자기의 죄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아이04-15절)를 

보며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픔에 젖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 ·밤새도 
록 땅에 엎드렸으니" (16절) .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기다린 애절함을 보여줍니 
다. 그러나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7일 후에 죽었습니다(18절) . 다윗 
은 금식을 철회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 

어가서 경배하고 ... " (20a절) . 다윗은 신복들의 염려(17-18절)와는 반대로 아이의 죽음에 

대해 별 동요 없이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아닌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뭇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죽은 아이에 대 

한 미련을버리고， 하나님의 돗을그대로받아들였습니다. 참다운용서를받은자의 모습 

이 아닌가요? 용서를 받았다면 더 이상 투덜대거나 불평을 하지 않지요. 다윗은 범죄했 

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뭇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순종， 그리고 경배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집니다. 다윗의 진실한회개 이후에 ， 하나님께서 다윗과맛세바가 

정에 솔로몬을 주십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 

몬을 낳고" (마 1:6).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신 후에 복을 얹으셨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죄를 도말하며 미 래의 축복을 약속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은 아이 생각에 평생 동안 아픈 상처를 갖게 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내 리는 벌과， 신자들에게 내 

리는 사랑의 훈계에는 차이가 있지요. 신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긍흘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받을 형벌보다 훨씬 가벼운 벌입니다. 이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권향임기재 



굉 2003년 3월 23일 

모임 

1 권사전체월례회 

일시 30일(다음주일) 15:00 
장소‘ 갈릴리흘 

2 권사 4지회월례회 

일시 : 26일(수) 수요1부 예배후 

장소·영아부실 

3 남녀전도부 연합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15 

장소 전도위원회실 

혈혼 

1 이환기 군{이형찬 집사， 이영숙 권 

사의 아들， 9교구)과 이진숙 많이재 

두 집사， 박복심 권사의 딸， 인왕교 

회)/3월 28일(금) 13:00, 갈릴라훌 

없세 

조성칠성도 

전예순 은퇴집사의 남편， 조형모 성 

도의 부친， 8교구 홍익구역 1 3월 16 
일 별세 ， 3월 18일 장례 

2 유쌍례씨 
신복엄 집사의 모친， 임세규 집사의 

장모， 8교구 군자 송정구역 1 3월 
19일 별세 ， 3월 21일 장례 

주낀흥헌 

교외소씌 

• 감시위원회 전반기 회계감사실시 

1. 기 간 2003년 3월 "'4월 

2 대 상 각 부서 회계(전도회 제외) 

3 장 소 ; 감사위원회(교육관 302호) 

4 준비서류 시신표 (2002년 12월， 2003년 1 월)， 금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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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1.모집부문 

미화뷔낭) 

사무직(여) - 선교위원회 근무 

PC활용에능한자 

관리패남) - 충현기도원 근무 

1증 운전면허소지자 

숙식도가능 

2，자격 세례교인 

3, 지|훌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김 재 홍 | 지난쥐3월 16일재 주간충현 5 14 서류 저훌처 

기도원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 오전 9:00 본당 

주일 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l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애)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11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1. 일 시 2003년 3월 23일(오늘)4부 예배 후 

2 장 소 본당 

3. 대 상 등록세례교인 

4. 안 건 장로， 안수집사 투표건 

• 안수집사후보정정 안내 

서울 강남구 역심동 665- 1 

충현교회 사무국 'ß' 552- 8200 뽑냐Z 면에 실린 안수집사 후보 중 13 

번 김재홍 집사의 사진이 잘못 

나가서정정합니다 

71도원차량운행 

월， 옥요전 10:00/쩔， 화， 옥， 오후7:00 

(동문경비실앙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끼」‘ 

l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영아부 [] 오전10:50 

교육관 507호 
I 오전 9:00 

장년 1 부 오후12 :30 

유아부 1I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l 오전 9:00 
유치부 

1I 오전10:50 제2교육관 1충 
소망부 오후12:15 갈헐리훌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혼가정부 오후12 : 15 교육관 204 ， 205호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 사랑부 오전11 :00 복지관지하1충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전~OO(학생)!오후 1 :00(성엔 교육관2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렬리흘， 베다니훌 

중풍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고퉁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학부 토，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엔 훌 

청년 1 부 오전11:00 제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 10 갈렬리훌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익됩니다. 
Simuttaneous translations in 타맹때)， Chinese, Ja따1쨌 and Sign 벼1멍uage are a:빼bleatthe 타뼈)0’ clockW，α'Ship serv뼈， 

g때 sn 벼n때n， Chinese, Mα밍olian ， Russ때1， Hindi, and I때onesian are 허soavai잉bIe at the one 0’ clock Worship 앓vice 

$야t수# 흥행-.쇠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24(월) I 25(화) I 26(수) I 27(목) I 28(금) I 29(토) I 30(주일) I 

설교자/기도자 | 이종대/이태식 이종대/조규호 ! 이종대/최정남 | 이종대/함철주 | 이종대/김승곤 | 여국근/한영준 l 나광영/김연식 | 

예배 담당안내 (3/ 19- 3/ 23) 

날짜 여| 배 예배전찬양 사회 기도 설교 

3/26 수요 I 김통하 김영숙 새로운 시작(수 5:8-12) 김성관목사 

3/26 수요II 장훈 함자옥 농뱀과 십자가(민 21:4-9) 박인기 목사 

3/28 금요집회 특별찬양(테너 김현우/할렐루야금관 앙상블/호산나찬양대) 위건량 김성관목사 

3/30 주일 I 김영훈 박찬섭 빛의 자녀(엠 5:8-14) 위건량목사 

3/30 주일 II 눈을들어 하늘보라 외/현악4중주(할렐루야오케스트라) 안창덕 박홍규 빛의 자녀(엠 5:8-14) 김성관 목사 

3/30 주일 m 눈을들어 핸보라 외/현약4중주(할렐루야오케스트라) 이종철 김영달 빛의 자녀(엠 5:8-14) 김성관 목사 

3/30 주일W 십-^t7}를 질 수 있나 외/테너 김창근(임o}누엘 찬양대 지휘) 정진호 김광남 빛의 자녀(엠 5:8-14) 여국근목사 

3/30 주일 V 거기 너 있었는가 외/벤엘 혼성 중창단(지도: 김혜선) 정현민 최기홍 빛의 자녀(엠 5:8-14) 김성관목사 

3/30 주일찬양 고광환 윤우선 찬양의 거룩한 성소(요 6:32-4이 여성기 목사 

제725호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ü}는 정결한 통로로 λ}용하여 주 

소서 

a모든교역자가복음위에굳게서서 영 

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 

리기를힘쓰케하소서. 

밍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햄 매01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 

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교회가 되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 

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교구별태신자전도와교회주변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 

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구원의 등대가 되 
게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빔L을 흔F하여 구원 

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옹I대iI. ↑성수대iI. 

11츠1ft!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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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 → 

[ 섬 · 기 · 는 · 분 · 들 t 
. 우|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서광진 박인기 

선교위원징 7교램 딩회서기 예배위원 교구위원징 
λ..L마。1닙- 교구위원회 기획위원회 5교구 에8따부 

여성기 류병회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최대원 엄펼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3교구 대학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예배위원징 채3교얽|원징 구쩌부장 진앙위원장 업인운영위원 

김교성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정운석 김영길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11교구 4교구 14교구 16.교구 8교구 

8교구징 몽사위원징 봉시위원 충현기도원김 건축위원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김천채 이창호 차선득 김광남 이종석 6교구 7교구 15교구 10.교구 1교구 

1교구정 A녕부장 업인운영위원 진도위원징 기획위원장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외선부 12교구 13.교구 ‘ :i!드。1닙- 소년부 

이병옥 안종욱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김시위원징 팀에}부장 건축위원징 예배부징 15.교구징 
17교구 중등2부 중등1부 17교구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 전도목사 이정철 
행정위원장 직능전도부징 건축위원 14교구장 건축위원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 여전도사 

신혼1씹부장 선교위원 9교구장 셰1교육위원장 딩회부서기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t렘E때부장 소밍부징 재2교육위원징 맴뉴엘친웹징 O맨친때징 

)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영옥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새7택부징 정년2부장 몽A써원 71브리알찬웹싱 전도위원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때H때부징 13교구정 A맴국장 재1교육위원 제1교뿜원 1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최지융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지휘자 서준생 
징년1부징 3교구징 전도위원 예배위원 뼈배위원 

l 전임독창자 김소연 
강철형 고제숭 김영은 

• 단기선교사 강기엽 암리링캐 @배위원 칭년1부징 행정위원 

• 협력선교사 허요셉 (01집퇴 


